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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폭등 “미국경제 침체”
NYT, 중국 산업화로 6년째 상승 … 원유 268%에 천연가스 242% 올라

원유에서 금 등 각종 금속, 곡물에 이르기까지 주요 국제 상품가격이 지난 몇 년간 거침없는 상승세를 지속

하면서 미국 등 세계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월15일 세계경제의 기본 요소인 원유와 금속, 곡물 등 상품가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승세를 6년째 지속해 사상 최고가격을 기록하거나 근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1999년 말과 비교할 때 구리 가격은 289% 상승해 거의 3배로 올랐고, 니켈은 242%, 금은 

212%, 은은 201% 상승했다.

원유 가격은 268% 올랐고 천연가스도 242% 올랐다.

곡물 가격 상승세도 지속돼 밀 가격이 269% 오른 것을 비롯해 콩 176%, 옥수수 150% 상승했다. 밀과 콩 

가격은 2007년에는 70% 가량 뛰었다.

미국경제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침체에 접어들면 수요 감소로 상품 가격이 하락세로 접

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과 인디아 등 신흥시장은 물론 세계적인 경제성

장에 따른 수요 증가가 상품 시장의 지형을 바꿔 놓았기 때문에 미국경제가 침체에 빠지더라도 상품 가격 상

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최근의 상품 가격 상승세가 중국과 인도의 산업화 및 러시아와 사우디 등 산유국의 경제 성장 

등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난 세계적 요인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상품 가격 상승세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중국의 산업화가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산업혁명은 원유가 2007년 하루 750만배럴의 수요 증가를 유발해 세계 원유 수요 증가분의 31%를 

차지했고, 구리는 64%, 알루미늄은 70%가 중국에 의해 수요 증가가 발생했다.

상품가격의 상승세는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키워 미국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품가격 상승세는 이미 미국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 2007년 쇠고기 가격은 

4.5%, 닭고기 5.2%, 유제품 7.4%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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